


"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양 우리에 들
어갈 때에,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
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.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
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.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
어 주고,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. 그리고 목자
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. 
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, 그는 앞서서 가고, 양들
은 그를 따라간다.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
문이다.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, 
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.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
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."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
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,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
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. 예수께서 다시 말씀
하셨다. "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는 
양이 드나드는 문이다. [나보다]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
이고 강도이다.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.
나는 그 문이다.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, 구원을 
얻고,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. 도둑은 다만 훔치고 
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. 나는, 양들이 생명을 

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. 나는 선한 목자이
다.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. 삯
꾼은 목자가 아니요,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, 이리
가 오는 것을 보면,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. -그러면 이
리가 양들을 물어가고, 양떼를 흩어 버린다. - 그는 삯꾼
이어서,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. 나는 선한 목자
이다. 나는 내 양들을 알고, 내 양들은 나를 안다. 그것은 
마치,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,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
같다.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. 나에게는 
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. 나는 그 양들
도 이끌어 와야 한다.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, 
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. 아버지께서 
나를 사랑하신다.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
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.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
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.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
버린다.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, 다시 얻을 권세
도 있다.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."
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 
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

 128편
1 복되어라, 주님을 경외하며 ◯ 그의 길을 걷는자.
2 네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, ◯ 그것이 네 복이며 
너의 행복이다.
3 네 집 안방의 아내는 푸짐히 열린 포도나무 같고 ◯ 밥
상에 둘러앉은 네 자녀들, 올리브의 햇순같구나.
4 보아라,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◯ 이렇게 복을 받으리
라.
5 주께서 네 평생 모든 나날을, 시온으로부터 축복하시어 
◯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다보며
6 아들 손자 많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! ◯ 이스라엘에 평
화 있기를!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
그리고 영원히, 아멘.

 129편
1,2 이스라엘이 하는 말, “젊어서부터 받은 많은 학대에도 
◯ 나는 꺾이지 않았었지.
3 밭가는 자들이 땅을 갈아엎듯이 ◯ 내 등에 고랑같은 
상처를 내었지만
4 의로우신 주께서는 ◯ 악인들의 멍에를 박살내셨다.
5 시온의 원수들아, ◯ 모두 망신당하고 물러들 가라.
6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◯ 뽑을 새도 없이 시들어 버리
리라.
7 베는 이의 손에도 ◯ 묶는 이의 아름에도 차지 않으리
니 

8 지나가는 이 아무도 “주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! 
◯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을 빈다” 하는 사람 없구
나.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
그리고 영원히, 아멘. 

 130편
1,2 주여,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: 주여, 이 
부르는 소리 들어 주소서. ◯ 애원하는 이 소리, 귀 기울
여 들으소서.
3 주여,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, ◯ 감당할 자 
누구이리까?
4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◯ 이에 당신을 경
외하리이다.
5 나는 주님 믿고 또 믿어 ◯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
오니,
6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◯ 내 영혼이 주님을 더 
기다리옵니다. 
7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◯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
다리옵니다. 
¶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◯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
있으니 
8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라. ◯ 그 모든 죄에서 구하
시리라. 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
그리고 영원히, 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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